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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파업 “노사갈등 심화”
회사측 구조조정 칼날에 반발 격렬 … 총파업 장기화․후유증 우려

금호타이어 노조의 7월8일 총파업 돌입은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국내공장의 적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누적되면서 회사측이 구조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자 노조측이 격렬하게 

반발해 결국 총파업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사측은 회사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국내공장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

고 노조측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현재로서는 한치의 타협 여지도 없는 것처럼 보여 총파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과 함께 큰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광주, 곡성, 평택 등 국내 3곳과 중국 3곳 등 총 6곳의 공장에서 2007년 기준 총 2조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국내 매출이 1조8천300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공장은 수익구조가 갈수록 악화하면서 2007년 250억원대의 적자를 냈고, 적자는 광주공장에서만 

발생해 직원 431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의 칼날이 광주공장을 겨누자 상대적으로 광주공장 노조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구조조정이 2800여명에 이르는 광주공장 조합원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공장 전체 조합원의 고용위기

로 인식해 광주, 곡성, 평택 등 국내 3곳의 공장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또 곡성이나 평택공장도 현재는 적자가 아니지만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돼 2곳 공장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시간문제라는 인식도 총파업 돌입의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노조 관계자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조합원을 일터에서 쫓아낸다는 데 가만

히 있을 수 있느냐”며 “그러나 파업 중에도 대화창구는 항상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구조조정이 실패하면 광주공장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현 위기를 기회로 삼아 광주공장이 

새롭게 태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금호타이어는 금호고속과 함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인 만큼 그룹에서도 애착

을 갖고 기업을 유지하려 하지만 최근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그룹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

는 말도 나온다”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지역정서 때문에 적자상태에서도 유지되는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 결국 도태될 수밖

에 없어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진다”며 “노․.사․지역민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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